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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배경

심한 치조골 흡수를 나타내는 전치부의 발치 후 연조직의 외형적 변화는 수복물의 심미적 회복에 어

려움을 초래한다. 발치 후 즉시 임시수복물을 발치창에 삽입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발치 창 주위의 연조

직 변형을 최소화하고 치간유두 및 협설 폭경을 최 한으로 유지한 다수의 임상 증례를 보고한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상악 전치부에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환자들의 상악 전치를 최 한 비외상적으로 발치 하 다.

발치 당일 지 치 삭제를 시행하고 치간유두와 치조골 협설 폭경을 최 한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ovate

pontic 형태의 임시 수복물을 발치와 내로 삽입하 다. 임시 수복물 장착 후 주기적인 점검과 임시 수복

물 형태 조정을 통해 발치와 주위 연조직의 조화롭고 양호한 치유와 성숙을 유도하 다. 환자의 발치 전

방사선 사진과 임상사진 그리고 보철물 장착 후의 임상사진을 채득하여 발치 전후의 치간유두와 치조

제 협설 폭경 및 연조직 변형정도를 비교하 다.

연구결과

환자들은 발치 전 상악 전치부에 골 흡수를 보 기 때문에 발치 후 치조제의 협설 폭경 감소와 치간유

두의 소실이 우려되었으나 발치 즉시 ovate pontic 형태의 임시 수복물을 삽입하여 조직의 치유를 관찰

한 결과 발치와 주위 연조직의 변형이 최소로 억제되었다. 치간 유두와 협설 치조제 폭경이 발치 후에도

양호하게 유지됨이 관찰되었고 자연스러운 수복형태에 한 환자들의 심미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.

결론

발치 후 즉시 삽입한 ovate pontic 형태의 임시 수복물은 치조제의 협설 폭경 유지와 치간유두 형태

보존에 매우 효과적인 술식으로서 최종적으로 심미적 보철을 가능하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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